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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우울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의 관계:

심리적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자기은폐의 매개효과*

 권   소   연               이   영   순†

                    전북대학교 / 대학원생            전북대학교 / 교수

본 연구는 노인들이 경험하는 우울이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사회

적 낙인과 자기은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노인 330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SPSS 25.0을 사용하여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6을 사용하여 부트

스트랩 방법으로 유의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연구결과로는 첫째, 우

울,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사회적 낙인, 자기은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 변인 간 유의

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우울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있었으

며, 사회적 낙인과 자기은폐는 각각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셋째, 우울과 전문적 도움추

구태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낙인과 자기은폐의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사회적 낙인과 

자기은폐를 순차적으로 거쳐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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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21년에 65세 이상 인구구성

비가 17.5%로 고령사회가 되고(통계청, 2021), 

2030년에는 25%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

으로 추정하고 있다(통계청, 2019). 이러한 초

고령사회의 진입 속도는 OECD 전체 국가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이희성, 권

순호 2020), 고령일수록 고독감과 우울감이 증

가하고 있다(강선경, 이춘희 2023). 보건복지

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의 조사결

과에 따르면 65세~69세 연령군의 우울증상은 

8.4%인 반면 85세 이상 연령군의 우울증상은 

24.0%로 고연령일수록 우울에 대한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인의 우

울은 자살에 이르게 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배강대, 이현림, 2006; Blazer, 2003).

노인은 노화현상과 더불어 경제적 활동에서

의 은퇴로 인한 직위의 상실 등과 같은 역할

상실로 노년기로 갈수록 우울증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역할의 상실과 더

불어 배우자의 사망을 경험하게 되면, 남아있

는 배우자의 경우 슬픈 감정과 의욕 상실, 불

면증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

해 사회적 개인적 활동이 줄어들어 우울에 

사로잡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정관용, 

2016).

우울의 사전적 정의는 근심스럽거나 답답함

으로 활기가 없고 반성과 공상이 따르게 되는 

가벼운 슬픔을 느끼는 심리적인 현상이다. 우

울증은 개인이 느끼는 슬픔, 불안 및 초조, 죄

책감과 같은 정서로 인하여 위축된 특수한 감

정 상태로, 슬픈 감정의 정도가 심하고 의기

소침한 감정 상태와 생각 그리고 활동을 위축

시키게 된다(Blazer, 2003). 우울증은 노인 계

층에서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정신질병으로

(Snowden et al., 2008), 일상 기능 및 독립성의 

감소, 장애 증가, 자살 및 사망률과 관련이 있

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Dreizler et al., 2014; 

Soysal et al., 2017), 장기적인 우울증과 치매를 

포함한 인지 장애 간의 연관성도 지적되었다

(Do Couto et al., 2016; Soysal et al., 2017). 인간

이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 중 하나인 우울은 

가벼운 수준에서부터 정신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각한 수준까지 구분된다. 노인의 경우 전체 

노인의 30% 정도가 우울증을 앓게 된다고 보

고되고 있으며(Blazer et al., 2002; Colasanti et 

al., 2010), 다른 계층과 비교하여 우울증이 장

기화 될 가능성이 높고 재발률 역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Von Faber et al., 2016). 

한편 노년기에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

을 밝힌 연구들과 다르게 노화에 대한 긍정적 

측면을 바라보는 시각도 생기고 있다(Castel, 

2018). 노년기에 겪을 수 있는 문제뿐만 아니

라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성공적인 노화에 

보다 관심이 많아지고 있으며, 연구도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Castel, 2018; Depp & Jeste, 

2006; Nakagaw et al., 2021; Vaillant & Mukamal, 

2001). 국내에서도 노인의 삶과 만족, 안녕감, 

행복 등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

으며(곽지현, 이민규, 2006; 유경, 민경환, 2005; 

오승환, 윤동성, 2006; 권미애, 김태현, 2008), 

노화에 대해 지니고 있는 부정적인 시선과 다

르게 노년기에 높은 주관적 안녕감과 행복 수

준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최원일, 

2020). 한편 Erikson(1994)은 노년기에 해당하는 

발달단계를 통합 대 절망의 단계에 해당한다

고 제시하였으며 노년기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후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자아통합

을 이루지 못하면 좌절감, 절망감, 죄책감, 분

노 및 자기부정을 경험할 수 있다(이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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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rikson, 1994; Hamachek, 1990). 과거의 

삶에 대한 후회와 절망으로 현재의 삶에 높은 

좌절감을 느끼는 노인은 우울 수준이 높은(이

지현, 양수진, 2019; Nygren et al., 2005) 반면, 

자아통합감이 높은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

가 높고, 우울 수준이 낮다는 결과는(안정신, 

2015; Erikson, 1994) 노년기를 성공적으로 보내

기 위해 우울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

고 자신의 삶을 통합해감으로써 발달과업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의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예방하거나, 

실제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아 대처하

며 통합적인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노인상담이 있다. 노인상담이란 노인

과 노년기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과 상담 훈련

을 받은 자가 노인 내담자의 욕구를 이해하고 

현재 상황의 적응과 성공적인 발달과업을 

돕는 과정(정미경, 2017)으로 노년기 적응을 

도와주는 심리․사회적 지원체제이다. 실제로 

심리상담은 우울과 분노, 자살 생각 등의 심

리적 어려움을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정관용, 2016; Hyer, 2014). 현행

되고 있는 노인복지법에서도 노인상담을 위해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두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노인복지법, 2018), 노인상담이 노

인이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것

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하

지만 권소연과 이영순(2022)의 연구에서 노인

상담 경험률은 7.7%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노인이 정신건강문제로 실제 치료와 상담이 

연계된 비율은 2.2%로 아동 및 청소년, 성인

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국립

정신건강센터, 2018). 예전부터 아동이나 청

소년, 중․장년층 등 다른 연령층에 비해 노

인이 상담받는 비율은 저조하였으며(정순둘 등, 

2015), 대부분의 노인들은 심리적 문제가 발

생했을 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 

신체 관련 전문의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용국, 2009).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으며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를 ‘서비스 갭(service gap)’

이라고 하는데(Cramer, 1999), 이러한 서비스 

갭 딜레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상담자나 심

리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 겪고 있는 문

제를 더욱 악화시키거나, 적절한 개입 시기를 

놓쳐 더 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한다. 노년기

는 건강 악화, 장애 및 치매, 성 문제, 노인 

학대, 역할상실, 경제적 어려움 등(이호선, 

2012)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는 시기인 

만큼, 노년기의 우울은 복잡하고 다양한 신체

적, 정신적, 사회적 변화로 인한 결핍으로부터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인이 경험하

는 우울에 더욱 관심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

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다른 세대

의 우울보다 노년기의 우울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증상구별이 어려워 정확한 진단과 치

료가 늦어질 수 있고, 2차 피해인 자살사고의 

위험성까지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배민영, 김신열 2022). 따라서 노

인들이 전문적인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통

해 심리적 어려움을 회복하고 예방할 수 있도

록 상담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탐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인의 상담요청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문적 도움추구태도가 제시되었

고(Greenly & Mechanic, 1976), 전문적 도움추

구태도가 상담서비스 이용을 유의하게 예측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연희, 안현의, 2005). 

전문적 도움추구태도(professional help see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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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itudes)는 심리적인 문제로 개인이 심리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느낄 때 상담이나 심리

치료, 정신과 치료와 같은 전문적인 기관을 

찾아 도움을 받는 행동에 대한 태도를 말한다

(Kushner & Sher, 1991). 이는 친구나 지인에게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는 행동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김은아 등, 2018).

계획된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의하면 태도는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 정도 및 여부와 같은 심리적 동기인 의

도(intention)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의도는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Ajzen, 1991). 계

획된행동이론은 인간의 행동화 과정에 관련되

는 인지작용에 대한 보편적인 이론 틀로서 노

인의 도움추구태도와 결정에 영향을 주는 의

도를 비롯한 개인 및 사회 요인들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응용에 개

방적인 장점이 있다. 도움을 구하는 행동은 

문제에 대처하는 적응적인 양식으로 여겨지는

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개인은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덜 

경험하게 된다(Fallon & Bowles, 2001). 반면, 전

문적 도움추구태도가 낮은 사람들이 전문적인 

도움을 기피하여 심리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혼자서 해결을 시도하거나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는 주변 자원들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문제들을 

발생시키거나 유지하게 된다(김동민, 양대희, 

2010; Leong & Zachar, 1999).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는 개인의 의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쳐 

상담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Fisher & Turner, 1970), 상담서비스에 대한 개

인의 도움추구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

문적 도움추구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도움추구태도는 성별, 

연령, 인종, 종교, 사회경제적 수준과 같은 인

구통계학적 변인, 그리고 심리적 고통, 사회

적 지지, 자기은폐와 자기개방, 사회적 낙인, 

치료에 대한 두려움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

에 영향을 받는다(Cepeda-Benito & Short, 1998; 

Cramer, 1999; Kelly & Achter, 1995; Komiya et 

al., 2000; Kushner & Sher, 1989; Larson & 

Chastain, 1990; Nam et al., 2013; Rickwood & 

Braithwaite, 1994; Vogel & Wester, 2003). 한편 

Kushner와 Sher(1989; 1991)는 도움추구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접근요인과 회피요인으

로 구분하였는데, 접근요인은 상담과 같은 전

문적 도움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며, 

회피요인은 이러한 도움추구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접근

요인들로는 성별, 심리적 불편감, 사회적 지지

망에 대한 인식, 기존의 상담경험 등이 있고, 

회피요인으로는 사회적 낙인, 치료에 대한 두

려움, 자기노출, 자기은폐, 자기노출에 따른 

유용성과 위험기대 등이 있었다(신연희, 안현

의, 2005; Vogel & Wester, 2003).

기존 연구에 따르면, 전문적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결정은 상충하는 접근요인과 회피요인 

간의 변화와 갈등의 결과인데(Kushner & Sher, 

1991), 전문적 도움추구태도를 예측하는 데 있

어서 접근요인의 설명력은 25% 미만인 반면 

회피요인의 설명력은 35%∼40%로 상대적으

로 설명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Vogel & 

Wester, 2003). 국내 신연희와 안현의(2005)의 

연구에서도 접근요인보다 회피요인이 도움추

구태도를 더욱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Vogel 등(2007)은 도움추구를 방해하는 

회피요인을 잘 이해해야만 전문적 도움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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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하는 잠재적 내담자들의 장벽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도움

추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어 두 요인 중 회피요인에 초점

을 두고자 하였다.

전문적 기관에 상담을 받는 개인의 행동은 

태도와 의도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

라,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압

력을 개인이 인지하는 주관적 규범과 개인이 

특정 행동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 지각하는 

용이함 혹은 어려움의 정도인 행동 통제력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Ajzen, 1991). 

즉, 개인이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를 이

용할 때 그들의 중요한 타인들 역시 상담을 

받는 것이 긍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

고, 자신이 상담 과정에서 요구되는 행동들

을 해낼 수 있다고 판단할 때 실제 행동으

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와 관련하여 심리적 도

움을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

은 개인의 사회적 관계에서 관련 있는 사람들

에게서 지각되는 것으로(Owen et al., 2013), 심

리상담을 받는 것에 따른 판단에 대한 두려움

과 관련된 것이다. 이는 어떠한 심리적 어려

움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심리상담을 받

는 내담자라고 제시한 경우에 덜 호감을 갖고 

거리를 두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것이라고 

보는 것으로(Sibicky & Dovidio, 1986), 전문적 

도움을 받은 집단에 대해 일반 사람들이 부

정적 인식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Vogel et al., 

2007). 한국 사회에서는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며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최상

진, 유승엽, 1992; 최상진, 김기범, 2000), 심리

상담 서비스 이용 사실은 낙인의 대상으로 작

용하게 된다(Leong & Lau, 2001). 그리고 사회

적 낙인의 결과로 개인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며, 자기 효능감이 낮아지고, 사회적 능력

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Holmes & River, 

1998). 사회적 낙인이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권소연, 이영

순, 2022; 진경미, 권경인, 2015; 정진철, 양난

미, 2010)는 심리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전

문적 도움추구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는데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사회적 낙인은 전문적 도움추구

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Barney 

et al., 2006) 특히 아시아의 집단주의적인 문화

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문적 도

움추구태도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보고되고 있다(이민지, 손은정, 

2007; Ting & Hwang, 2009).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 우울 및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이 심리적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낙인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

다(Eisenberg et al., 2009; Obasi & Leong, 2009). 

우울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한 낙인의 영향으로 도움

추구 태도가 낮게 나타났으며(Schomerus et al., 

2009), 우울증 환자가 낙인으로 인해 도움을 

제때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sirey et 

al., 2001). 국내 김희철(2018)의 연구에서도 우

울,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불편감이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낙인에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대학생에 국한되어 이루어진 연구

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대표적 심리적 증

상인 우울에 주목하여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낙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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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서나 이야기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상담장면에서 자기개방 이후 예

측되는 심리적 불편감은 상담 및 심리치료에 

도움을 추구하는 것을 저해시키고 실제 심리

기관에 도움을 추구하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개인 내적 요인

으로 자기은폐가 있다(Cepeda-Benito & Short, 

1998; Kelly & Achter, 1995; Komiya et al., 

2000). 자기은폐란 개인이 고통스럽거나 부정

적으로 지각하는 사적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

게 말하기 꺼려하고 적극적으로 감추려는 경

향으로 정의되며(Larson & Chastain, 1990),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불편한 감정, 기억, 정보, 가

족의 비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생각들, 성적 

학대 등의 외상적 경험을 포함한다(Larson & 

Chastain, 1990). 한국 사회는 남의 시선에 신경

을 많이 쓰며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에

(최상진, 유승엽, 1992; 최상진, 김기범, 2000), 

적절한 자기개방과 진솔한 정서표현이 요구되

는 상담과정에서 자기은폐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회피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된다. 

자기은폐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대해 알

아본 Cepeda-Benito와 Short(1998)의 연구결과, 

자기은폐로 인하여 상담 필요성을 지각하면

서도 정작 상담을 받는 것은 회피하는 경향

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기은폐는 심리적 

불안 및 불편감을 많이 경험하며 사회적 지

지를 낮게 지각할 뿐 아니라(양대희, 김동민, 

2010; Cepeda-Benito & Short, 1998; Kelly & 

Achter, 1995), 취약한 사회적 지지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문제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지만 자신을 

노출해야 하는 상담 상황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늦어지거나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이 커진다(Kelly & Achter, 1995). 

즉, 자기은폐로 인하여 자신에 대해 표현하는 

것이 서투르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인식도 어

려워지면서(이윤승, 유미숙, 2017) 전문적 도

움추구에 있어서 회피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게 되는 것이다(김주미, 유성경, 2002; 장진이, 

2001; Vogel & Wester, 2003). 국내 연구(김주미, 

유성경, 2002; 장진이, 2001) 결과에서도 자기

은폐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대해 부적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은폐가 전문

적 도움추구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공통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만큼(윤지

영, 2007; 이지원, 남숙경, 2016; 장진이, 2001), 

노인의 전문적 도움추구태도를 예측할 수 있

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관심사보다 집단의 관심사가 더 중

요하게 여겨지는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개인

은 사회화될수록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을 자제하게 된다(Friedlmeier et al., 2011; 

Louie et al., 2013). 특히 스트레스를 혼자 삭

히며 감내하는 식으로 대처하는 노인(정윤희, 

2019)은 심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숨기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며 정서적 고통을 은폐할 것

으로 보인다. Kahn과 Garrison(2009)의 연구에서 

우울이 정서 표현 회피(avoidance of emotional 

expression)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우울과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성향

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김희경, 2004; 황연미, 2009). 국내에서 우울

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자기은폐의 구조모

형을 검증한 연구(최희철, 김지현, 2008)에서 

우울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의 관계를 자기은

폐가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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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에게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여 노인이 지각하는 자기은폐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

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는 체면을 중

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사회에서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가 개인행동에 영

향을 주게 된다(최상진, 유승엽, 1992; 최상진, 

김기범, 2000). 전문적 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

는 행위가 주위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함구하게 만들어 전문적 도움추구태도를 회피

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될 수 있다는 것

이다. 또한 타인이나 집단에 의해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낙인찍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존

재한다면,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타인

과 상의하기보다는 스스로 극복하고 참는 자

기조절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들이 나타난다

(이석재, 최상진, 2001). 즉, 자기은폐가 사회적 

낙인을 우려하여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나

타난다는 것이다(Lee, Craft, 2002). 사회적 낙인

과 자기 낙인, 자기은폐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 

연구에서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의 관계에서 

자기은폐의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함에 따

라(신지혜, 2016; 윤지영, 2007) 사회적 낙인과 

자기은폐의 경로를 확인하였다. 이에 한국 노

인들이 심리적 도움을 받게 될 때 예견되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숨

기는 자기은폐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노인의 전문적 도움

추구태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

고자 한국 노인들의 우울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적 낙인과 자

기은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첫째, 우울,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사회적 

낙인, 자기은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우울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의 관계

에서 사회적 낙인과 자기은폐가 각각 매개하

는가?

셋째, 우울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의 관계

에서 사화적낙인과 자기은폐가 이중매개하

는가?

방  법

연구 상

연구는 만 65세 노인 330명을 대상으로 온

라인 조사업체에 의뢰하여 패널조사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33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대상의 인구통

계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남성 59.7%, 여성 

40.3%였으며 연령은 60대 60%(198명)에서 가

장 높은 분포 보이고 있었다. 최종학력은 대

학교 이상 70.9%(234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여부는 하지 않음 56.4%(186명), 

하고 있음 43.6%(144명)으로 나타났으며, 월 

수입은 100만원 미만 22.1%(73명)이 가장 많았

으나, 100~200만원 21.8%(72명)과 근소한 차이

를 보였다. 결혼은 기혼이 85.2%(281명)로 가

장 많았으며, 배우자 81.5%(269명)와 함께 사

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상담을 받아 본 

경험에 대한 여부를 물어본 결과 경험 없음 

86.1%(284명), 경험 있음 13.9%(46명)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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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전문적 도움추구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Fisher와 Turner(1970)의 전문적 도움추구 태

도 척도(Attitude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ATSPPH)를 유성경(1998)이 

번안하고, 신연희(2004)가 수정한 척도로 측정

하였다.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척도는 18개의 

역채점 문항을 포함한 29개의 문항으로 이루

어져 있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4점(매우 그렇다)의 Likert식 4점 척도로 가능

한 점수는 29점에서 116점이다. 높은 점수일수

록 심리적 문제에 대해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가 긍정적임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84이다.

사회적 낙인

사회적 낙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Komiya와 

동료들(2000)이 개발한 ‘심리적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낙인 척도(Stigma Scale for Receiving 

Psychological Help)’를 이민지와 손은정(2007)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심리적 도

움을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묻는 5문

항으로 이루어졌다. 1점(절대 아니다)에서부터 

4점(매우 그렇다)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

하며 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상담을 받는 것

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크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81이다.

자기은폐

자기은폐를 측정하기 위하여 Larson과 

Chastain(1990)에 의해 개발된 자기은폐 척도

(Self Consealment Scale; SCS)의 문항을 장진이

(2001)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정보를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숨기

는 경향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기은폐는 자기개방과 관련

이 있지만, 자기은폐는 적극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자기개방

은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

에서 개념적 경험적인 차이가 있다(Larson & 

Chastain 1990).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5점(매우 그렇다)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은폐 경향이 큰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91이다.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노인․만성질환자

를 대상으로 개발된 미국 CES-D 척도의 단축

형으로 Anderson 등(1994)이 개발하고 박병선, 

정수용 (2020)이 타당도를 검증한 CES-D 10 

Anderson form을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본 척도

는 최근 일주일 간 대상자의 우울 증상을 사

정하기 위한 검사로 각 문항은 0점(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에

서부터 3점(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의 Likert

식 4점 척도로 측정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우

울 증상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신뢰도 Cronbach’s α=.81이다.

연구 차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 SPSS 25.0 프로그램

을 사용하였다. 분석 절차로는 첫째, SPSS 25.0

을 이용해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

성을 분석하였고, 각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

증을 위하여 Cronbach’s ⍺를 산출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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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사회적 낙인 자기은폐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우울 1

사회적 낙인 .25*** 1

자기은폐 .48*** .34*** 1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27*** -.52*** -.33*** 1

평균(M) 2.80 2.06 2.54 2.80

표준편차(SD) .30 .47 .75 .30

주. ***p<.001

표 1. 변인 간의 평균, 표 편차  상 분석 결과

변인들 간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s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우울이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미치

는 영향과 우울이 사회적 낙인과 자기은폐를 

매개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보고자 Hayes(2012)가 제안한 분석 절

차에 따라 SPSS PROCESS model 6을 적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 부트스트래핑 표집은 5,000번

으로 설정하였고 95%의 신뢰구간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PROCESS가 최종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트스트랩 결과이고, 이는 sobel 검정의 

가정인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자료에 집

중해서 간접효과와 직접효과 값을 제시해주

므로 편향이 적다는 장점을 지닌다(Preacher & 

Hayes, 2008).

결  과

우울, 사회  낙인, 자기은폐  문  도움

추구태도의 계

우울, 사회적 낙인, 자기은폐, 및 전문적 도

움추구태도 간에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변인

들의 단순 상관계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

하여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적 도움추

구태도는 우울(r=-.27, p<.001), 사회적 낙인

(r=-.52, p<0.001) 및 자기은폐(r=-.33, p<.001)

에서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우울

은 사회적 낙인(r=.25,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자기은폐는 우울(r=.48, 

p<.001) 및 사회적 낙인(r=.34, p<.001)에서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우울과 문  도움추구태도의 계에서 자기

은폐와 사회  낙인의 매개효과

노인의 우울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의 관계

에서 자기은폐와 사회적 낙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6번 모델을 사

용해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

시하였다.

먼저 우울은 사회적 낙인에 유의한 정적 영

향(B=.27, P<.001)을 주었고 우울에 대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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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SE t
LLCI

(하한값)

ULCI

(상한값)
모형검증

우울 → 사회적 낙인 .27 .057 4.83*** .1633 .3874
R2=.25

F=23.36***

우울 → 자기은폐 .73 .082 8.84*** .5681 .8929 R2=.53

F=66.22
***

사회적 낙인 → 자기은폐 .37 .077 4.83*** .2214 .5256

우울 →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06 .036 -1.68* -.1340 -.0103
R2=.55

F=48.38
***사회적 낙인 →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29 .031 -9.26*** -.3586 -.233

자기은폐 →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053 .022 -2.40* -.0964 -.0096

주. ***p<.001, **p<.01, *p<.05

표 2. 우울과 문  도움추구태도의 계에서 사회  낙인과 자기은폐의 순차  매개효과 검증

그림 1. 사회  낙인과 자기은폐의 순차  매개모형

적 낙인의 설명력은 25%(R
2
=.2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기은폐에 우울이 유의한 정적 영

향(B=.73 P<.001)을, 사회적 낙인도 유의한 정

적 영향(B=.37, P<.001)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자기은폐에 대한 우울, 사회적 낙인의 설

명력은 53%(R2=.53)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 

사회적 낙인, 자기은폐를 순차적으로 투입했

을 때, 우울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B=-.06, P<.05)을, 사회적 낙인은 전

문적 도움추구태도에 유의한 부적영향(B=-.29, 

P<.001)을 나타내었고 자기은폐도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B=-.53, 

P<.05)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적 도움

추구태도에 대한 우울과 사회적 낙인, 자기은

폐의 설명력은 55%(R2=.55)로 나타났다. 다음 

분석 결과는 그림 1을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회귀모형에서 나타난 세 개의 간

접효과(우울→ 사회적 낙인 → 전문적 도움추

구태도, 우울→ 은폐→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우울→ 사회적 낙인→ 자기은폐→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 표집은 5,000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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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ootstrap 추정치

95% 신뢰구간

(95% Bias-cprrected CI)

B SE LLCI ULCI

우울 → 사회적 낙인 →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08 .02 -.1250 -.0426

우울 → 자기은폐 →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03 .01 -.0744 -.0035

우울→사회적 낙인→자기은폐 →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00 .00 -.0132 -.0004

표 3. 연구모형의 간 효과 분석 결과

설정하였으며 95%의 신뢰구간을 이용해 분석

하였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우울이 사회

적 낙인을 거쳐서 전문적 도움추구태도로 가

는 간접효과는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

아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08, 

95% Bias-cprrected CI=-.125~-.0642). 다음으로 

우울이 자기은폐를 거쳐 전문적 도움추구태

도로 가는 간접효과의 경우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B=-.03, 95% Bias-cprrected CI=-.0744~ 

-.0035). 마지막으로 우울이 사회적 낙인과 자

기은폐를 순차적으로 거쳐 전문적 도움추구태

도로 가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00, 95% Bias-cprrected CI=-.132~-.0004).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낙인과 자기은폐가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경로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우울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

는 것에 대한 심리내적인 과정과 특성을 이해

하고, 노인 내담자에 대한 상담접근 방안을 

고안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을 통해 우울, 전문적 도움추

구태도, 사회적 낙인과 자기은폐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주요 변인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우울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와 유의한 부

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노인이 우울을 경험하더라도 전문적인 

도움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

과로 우울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간의 부적 

상관을 밝힌 선행연구(조현주 외, 2008; Barney 

et al., 2006; Möller-Leimkühler, 2002; Halgin et 

al., 198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사회적 

낙인, 자기은폐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

적 낙인은 자기은폐와 정적 상관을,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

은폐는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본 상관분석 결과를 기초로 추론해보

면 우울을 경험하며 팽배해진 부정적 사고는 

전문적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주

변 사람들이 가지는 편견인 사회적 낙인을 더

욱 인식하게 되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 정보

나 모습을 감추려는 자기은폐에 영향을 주어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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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우울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의 관계

에서 사회적 낙인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우울이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미치는 직접효

과가 유의하였고, 사회적 낙인에 정적 영향을 

주고 사회적 낙인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효과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높

은 우울이 사회적 낙인을 높이 지각하게 하며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우울을 경험할 때 어떠한 

것도 자신의 우울한 기분을 완화시킬 수 없다

는 부정적 사고가 팽배하고, 이러한 부정적 

사고는 전문적 심리상담의 필요성이나 유용성

에 대해 의심하며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친다(변지영, 김선경, 2019). 우

울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며(조현주 등, 2008; 

Barney et al., 2006; Möller-Leimkühler, 2002; 

Halgin et al., 1987),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낙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을 확인했던 선행연구 결과(정진철, 양난미, 

2010; Bathje & Pryor, 2011; Vogel et al., 2007)

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사회적 낙인이 전문적 도움을 요청하는 데

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낙인을 감소하기 위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함

을 시사한다. 상담에 대한 낙인을 직접적으로 

낮추려고 하기보다 심리상담과 관련된 환경적 

맥락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즉, 노인들이 가지는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 세대는 비

슷한 시기에 성장과정을 거치며 그 당시의 사

회․문화적 변화에 적응하면서 함께 공감하

고 자신들만의 문화를 영위하며 다른 세대와

는 차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형성한다(남은영, 

2021). 이에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해 설명할 

때, 현재 노인세대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익

숙한 문구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심리상담에 

대하여 거부감 없이 친숙하게 이미지메이킹을 

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가 낯설거나 두려운 것

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심리상담을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셋째, 우울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의 관계

에서 자기은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우

울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간에 직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이 자기은

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고, 자기은폐는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주는 부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을 경험할수

록 자기은폐 성향이 강해지고, 이로 인하여 

전문적 도움추구태도를 회피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우울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감

정을 표현하지 않고 침묵하게 됨에 따라 자기

은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

울로 인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을 

억제하고 통제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면서 자신의 생각과 정서에 접촉할 기회를 

잃게 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권도연, 현

명호 2018)를 지지하며, 자기은폐가 전문적 도

움추구에 회피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밝힌 

선행연구(김하정, 장재홍 2019; 이윤승, 유미숙 

2017)와도 일치한다.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기개방으로 인

한 정서적인 불편감이 야기될 수 있다(Wegner 

& Erber, 1992). 즉, 우울을 경험하더라도 자기

은폐로 인한 어려움으로 자신을 감추고 표

현을 하지 않게 되며 전문적 도움을 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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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Malatesta와 Izard(1984)는 노년기의 여성들은 정

서 표현에 있어 위장(masking)을 잘하며, 여러 

정서를 혼합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정서 표현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노인들은 정서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은폐하는 특성이 두드러지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실시되었다(김단비, 

주은선, 2020; 정윤희, 김희정, 2020). 우울을 

경험함에도 지속적으로 정서 표현의 욕구를 

억제하는 것은 심리적, 신체적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Pennebaker, 1985), 우울증을 가중시킬 

수 있기에(Mongraine & Zuroff, 1994) 긍정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유경, 민경환, 2005; Carstensen, 1992; 

Lawton, 1989)이다.

자기은폐로 인하여 전문적 도움추구를 꺼리

는 노인에게 자기개방을 하게 되어 뒤따르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도움추구를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상담 서비스 분야에서도 홍보의 중요성이 커

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상담의 필요성이나 효

과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하여 홍보하

는 것은 오히려 상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Mechanic, 2002). 따라

서 상담과 심리치료에 대해 알리는 홍보 자료

에 상담의 유익함이나 필요성만 설명하기보다, 

처음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

나 자신의 이야기를 은폐하려 하고 자기개방

을 하는 것에 어려움과 곤란을 느낄 수 있음

을 명시하여 타당화를 시켜주는 방안이 효과

적일 수 있다(변지영, 김선경, 2019).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홍보활동이 실제 도움추구를 

하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담

이 진행되는 동안 내담자가 경험하게 될 심리

적 부담감과 여러 저항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상담이 진정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우울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의 관계

에서 사회적 낙인과 자기은폐의 이중매개효과

를 분석한 결과, 우울이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 사

회적 낙인과 자기은폐를 거쳐 전문적 도움추

구태도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였으므로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본 연구

의 결과는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의 회피요인 

뿐만 아니라 노인이 경험하는 우울도 중요하

게 살펴보아야 하는 변인임을 시사한다. 우울

이 높은 노인은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하여 사

회적으로 낙인찍힐 것이라는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이야기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가까운 주변인에게

조차 자신의 은밀한 이야기를 공유하거나 논

의하기 꺼리기 때문에(Larson & Chastain 1990),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를 찾

아가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어 전

문적 도움추구태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울 증상이 있는 청

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Eigenhuis 등 (2021)의 

질적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이 예상되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하여 자신의 우울함과 관련된 증

상을 타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은폐하였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우울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고(변지영, 

김성경, 2019), 사회적 낙인이 자기은폐에 영

향을 주며(신지혜, 2016), 자기은폐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김하정, 장재홍, 

2019) 본 연구의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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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다. 

한편 대중매체에서 노인의 건강과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논조가 형성되어있다(오현정, 

신경아, 2019). 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젊은 세대들이 노인에 대해 사회에 짐이 되고 

쇠약한 존재라고 표현하는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다(Furunes & Mykletun, 2010). 주류사회의 편

견과 차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이러한 편

견이 내면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내면화된 

낙인은 노인의 자신감과 삶의 태도를 저하시

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Kim & Hocking 2018). 

또한 우울을 정신질환으로 여기는 사회적 풍

토를 비추어 생각해보았을 때, 우울한 노인은 

스스로를 이중으로 낙인찍으며 상담 및 심리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강화되

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사회적으로 만연했던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

정적인 인식에 오랜 기간 노출되었던 노인은

(Laidlaw & Knight, 2008) 전문적 도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탓에 왜곡된 정보로 자

신을 통제하게 되어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길 

꺼려하여 전문적 도움추구태도가 저해된 것으

로 보인다. 정확한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경우 

전문적 도움추구태도가 긍정적이게 변한다는 

선행연구(오현수, 2012)를 토대로 노인들에게 

전문적 도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면 전문적 도움추구과정이 사회적으로 낙인찍

히는 일이 아닌 자신에게 이롭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은폐 경향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노인의 상담에 대한 인

식 제고와 더불어 노인에 대한 편견을 타파할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상담 및 심리치료 장면에

서 소외되어왔던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과 전

문적 도움추구태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낙

인과 자기은폐의 매개모형을 검증함으로써 노

인이 상담 및 심리치료를 꺼리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노인이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때 상담 및 

심리치료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차

원에서 낙인 감소의 필요성과 더불어 자기은

폐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실

천 영역에서 상담 전반에 대한 인식증대와 실

천적 행동을 장려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는데

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몇 가지 제한점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온라인 패널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

며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70%가 최종학력

이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나타나 노인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온라인 

설문조사 패널로 참여하는 노인의 경우 상대

적으로 더 정보를 잘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되는데,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 속도를 감

안하였을 때 디지털에 익숙하지 못한 노인과 

익숙한 노인 간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둘째, 현재까지 여러 연령층을 대상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전문적 도움추

구태도 연구가 논의되어왔으나, 노인을 대상

으로 타당화된 척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척

도(ATSPPH) 역시 노인의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우울이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유의하게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을 높게 지각

할수록 전문적 기관에 도움을 추구하는 것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계수의 크기

가 낮아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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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본 연구에서는 횡단 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인과성에 대한 추론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우울이 사회적 낙인 및 자기은폐에 영

향을 주고,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영향을 끼

칠 수도 있지만, 기타 요인들로 인해 전문적 

도움추구에 부정적 태도를 갖게 된 것 이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후 후속 연구에서는 노인의 정보격차를 

고려하여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집단 간 차

이가 나타나는지 추가로 탐색할 필요가 있으

며, 다양한 변인들 간의 인과성을 정확히 검

증하기 위해 교차지연설계 등 종단 자료 분석

을 통해 어떠한 관계가 유의한지 확인함으로

서 보다 풍부한 이론적 함의를 검증되었으면 

한다. 또한 다른 세대에 비하여 상담 및 심리

치료 장면에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왔던 노인에게 적합한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척도개발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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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tigma and self-conceal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professional help-seeking attitudes in the elderly. A total of 330 

elderly participants completed the surve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5.0, with the 

verification of the dual mediating effect conducted through SPSS PROCESS Macro model 6, and 

significance confirmation achieved via the bootstrap method. The following are the key findings. First, a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confirm the relationships between all variables. Second, social stigma 

and self-concealment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professional 

help-seeking attitudes.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professional help-seeking attitudes, 

social stigma and self-concealment showed a significant dual mediating effect. Drawing from these results, 

the study discusses its significance, outlines limitations, and proposes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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